
<2009년 5월 3일 주일예배 사전 준비 사항>

이번 천국 성령 운동 집회 때 마지막으로 부른 ‘기도하라’는 곡을 

설교 중간에 전체가 다 같이 부르는 시간이 있습니다.

이 곡을 지난 목요일(4월 30일)에 주셨습니다. 곡을 준비할 시간이 

부족하여 금요일에는 확실히 들려주지 못했습니다. 앞으로 각 기도회마다 

이 곡을 꼭 부르라고 하셨습니다. 박수를 치면서 부르면 좋은 곡입니다.

곡을 조금 더 손 봐야 하고, 반주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, 녹음하고, 

녹화하는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. 그렇게 되면 CTN에는 새벽에나 이 

곡이 업로드 될 것입니다.

찬양을 준비하는 시간에 이 곡을 모두 함께 준비하여 설교 중에 다 

같이 부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시간이 촉박하여 미리 준비해 드리지 못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

바랍니다.

<‘기도하라’는 곡을 쓰신 배경>

주님께 “내가 기도하면 정말 민족의 운명이 좌우돼요? 정말 내가 기

도하면 사람들이 좋아져요?” 물었다. 

주님은 한마디로 멋있고 오묘하게 대답하셨다. 

“너 자신을 위해 기도했을 때 어땠냐? 그동안 전도하였고, 병도 낫

게 해 주었고, 목숨을 걸고 따라오게 해 주었지?”

“네! 확실합니다.”

“너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들어 주듯이, 민족이나 섭리사 누구를 위

해 기도해 줘도 내가 다 들어 준다. 네가 사랑하는 자가 힘들다고 할 때 

기도하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. 내가 네 기도를 떼먹겠느냐. 기도라는 

돈을 주는 대로 내가 즉시 즉시 그에게 쓴다.” 하셨다.

이와 같이 축소 확대다. 너희들도 그러하니 기도하여라.


